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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타이어, 산업재해 100여건 은폐
대전노동청, 2005-07년 건수 늘어날 가능성 … 건강검진 사후관리 미흡

한국타이어가 최근 3년 동안 공장과 연구소 등에서 발생한 100여건의 산업재해를 은폐해 온 것으로 드러났

다.

12월6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, 최근 직원들의 잇단 돌연사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타이어에 대한 특별

근로감독 결과 2005년부터 최근까지 3년여 동안 대전 및 금산공장, 중앙연구소에서 발생한 100여건의 산업재

해 사고를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

또 노동청은 뇌심혈관계 질환 등 개인질환 유소견(특정 병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의견) 직원들에 대한 

사후 건강관리가 미흡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.

노동청 관계자는 “현재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은폐된 산재건수는 더 늘

어날 수 있다”며 “특수건강검진 대상인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작업전환 조치가 적절히 취해진 것으로 

보인다”고 말했다.

한국타이어 관계자는 “경미한 질병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치료비 지급 등의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처리해 온 

것이 사실”이라며 “적발된 산업재해 미보고 건과 관련해 행정관청의 처분에 따르겠다”고 말했다.

또 “뇌심혈관계 질환 유소견자에 대해 사후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”며 “일반․특수 건강검진과 질병 

유소견자에 대한 모든 사후관리를 전문 종합병원에 의뢰하겠다”고 덧붙였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

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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